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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영

향을 주는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05년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발행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국내 석․박사논문

및 학술지 논문 총 27편을 선정하였고, 관련 변인으로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 위험요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로 총 7개의 변인

을 추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의 보호요인

은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하위변인 중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

감, 사회적 참여 순으로 중간 크기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의 위험요인은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하위변인 중 우울은 중간 크기의 효과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작은 크기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

능력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메타 회귀분석한 결과, 거주 지역과 언어능력에 따라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상담을 위한 본 연구의 의의와 제

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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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국내 외국인의 유입

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8)에 의하면 국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은 1998년 약 1만 2천 건에

서 2018년 약 2만 3천 건으로 증가하였고, 이

는 전체 혼인의 8.8% 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

약 83.2%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

제결혼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

는 데 여성결혼이민의 유형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주노동자와는 달리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은 대다수가 국적을 취

득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때문

에 이들의 질 높은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배타적 문화와 순

혈주의 사상으로 차별과 냉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적응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김혜

온, 2012). 이러한 이유로 국내 여성결혼이민

자 역시 만성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서 고립된 환경에서 이를 적절히 해소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해 우울, 불안 등 정신건

강적인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권구영, 박근우, 2007; 김광일,

1991; 양승민, 연문희, 2009).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

한 관심과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 행정학,

교육학, 간호학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긍정적인 적응과 삶의 만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다문

화상담 개입이 필요하며 효과적일 수 있는지

에 관한 상담심리학 관점의 연구는 미미한 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다문화상담 현황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까지 다문화 관련 연구

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의 심층적

연구가 아닌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어(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09),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었다. 하지만 다문화인구의 증가는 그들의 심

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

졌고 이에 따라 다문화상담의 요구도 더욱 증

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미희, 2017).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생활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

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담 서비스의 필

요성을 보고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이에 한국사회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여

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

한 상담적 개입은 이들에게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주은선, 조병주, 이현정, 2012).

국제결혼 초반 시기인 1990년대부터 2000년

대 중반까지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 분석, 한국사

회에서의 초기 적응,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의

정부 정책과 같은 일차원적인 관심과 지원이

대부분이었다(설동훈, 이혜경, 조성남, 2006;

정기선, 한지은, 2009).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부터는 그들의 정신건강,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질에 관심을 두고 연구가 시작되었고

(e.g., 윤황, 이영호, 2010; 임수진, 오수성, 한규

석, 2009), 보다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적응과

심리적 안녕, 즉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점차로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

들도 증가하고 있다(e.g., 김혜자, 2008; 성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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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2010; 허평화, 2007). 이는 결혼이민여

성들이 주류사회인 한국사회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제도적 맥락에 대한 관심

으로부터 주관적인 행복과 안녕과 같은 개인

적, 심리적 맥락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었음

을 암시한다. 특히, 이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은 다문화상담과 같이

이들의 적응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조력활

동에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

심리적 안녕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주관적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개인이 속한 문화와

가치 체계의 맥락에서 삶에 대해 느끼는 개인

의 주관적인 평가로서(노상충, 서용원, 2014),

개인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사회적 관

계,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요인, 그

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받

는다(WHOQOL Group, 1994). 다시 말하면, 개

인에게 있어서 삶의 질이란 객관적인 상태 또

는 조건을 넘어선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종합적인 상태

이다(김성미, 심인선, 2007; Efklides, Kalaitzidou,

& Chankin, 2003).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들을 분류하면 경제력, 원만한 인간관계,

정서적 지원, 개인내적 심리적 특성으로서 자

기조절 및 자기통제감, 학업성취, 신체적 건강

과 기타 요인들이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6).

즉,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은 기본적 자원인 경제력, 친밀

감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와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와 같

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

력인 자기통제감, 학업성취, 신체적 건강과 기

타 요인들이 있다.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

의 질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변인들을 중심으

로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

여,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으

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

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다각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양옥경, 송민경, 임

세와, 2009). 특히,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의사소통능력의 어려움은 그들을 사

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제시킬 수 있다(Richter

& Pflegerl, 2001). 즉,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

에서의 생활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충격

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

는 과정에서 개인의 고유문화와 새로운 문화

인 주류문화간의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스트

레스로(Berry, Kim, Minde, & Mok, 1987),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질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양옥경, 김연수, 2007; 임현승,

2010).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더불어 우울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그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변인

으로 보고되었다(e.g., 강나리, 송정국, 박준혁,

곽영숙, 2016; 이경혜, 김경원, 2011; 이숙경,

2012).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 관련 연

구들에서 이들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로 우울

을 제시하고 있다(e.g., 김도희, 이경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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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영, 2001).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양숙

자 등,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40.6%가 우울

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혼이주여

성은 이주로 인한 원가족, 친구, 친지 등과의

관계 상실,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중요한 자

원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고립감, 슬픔, 후회

등이 주가 되는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Hovey & King, 1996). 더불어, 여성결혼이

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보다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정기선, 한지은, 2009),

한국인 남편의 폭력과 학대 등에 노출되어 심

한 경우 우울, 무기력감 등에 시달리는 것으

로 보여진다(양철호 등, 2003).

셋째, 사회적 지지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

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및 주변

인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

한 지지나 지원인 사회적 지지는 여성결혼이

민자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 혹은 긍정적 자원으

로 보고되었다(임현승, 2010; 현경자, 김연수,

2012). 더욱이 사회적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

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e.g., 고은주,

2011;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2013; 김정식,

2015; 김희옥, 2014; 문무현, 한진환, 2018; 서

재복, 임명희, 2018a; 서재복, 임명희, 2018b;

아사미 게이꼬, 2018; 이홍자, 김춘미, 박명숙,

2015; 임명희, 2017). 사회적 지지란 긍정적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

다는 개인의 지각으로(Wills, 1991),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것

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감 및 행복감을 결

정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

성결혼이민자들은 모국의 사회적 지지 체계와

단절되어 있어서 원가족 또는 모국인의 지지

를 받기 어렵고(김순규, 이주재, 2010), 부부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고부 갈등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다른 집단보다 미

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옥경 등, 2009).

넷째, 사회적 참여는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

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삶의 만족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배경희, 2013;

Ryff & Keyes, 1995). 사회적 참여는 사회구성

원이 의사결정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및 영향력을 끼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 정의된다(김영

인, 설규주,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 경험을 질적 방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

(김은정, 2019; 남부현, 김영인, 김옥남, 2016),

이들은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생산적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사회 일원으

로서 자부심과 통합적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사회적 참여를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낮았고(한아름, 김여진, 2012), 교육

과 학습기회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우지혜, 2014). 이처럼 사

회적 참여 경험은 문화적응은 물론 개인적인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임파워먼트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선

행연구들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

적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가 확장됨으로써 대

인적 차원의 임파워먼트가 획득된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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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어려움을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게

되고,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 자발적으

로 자원을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이들의 임

파워먼트가 획득되는 것으로 보인다(김은정,

2019).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다(e.g., 서재복, 임명희, 2018b; 임명희, 2017).

여성결혼이민자는 새로운 문화에서 적응하면

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무기력감을 직면할

때 어려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 즉 임파워먼트를 가짐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다(서재복, 임명

희, 2018b; 오옥선, 2014).

여섯째,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자아존중감 또한 여성결혼이

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변인으로 보고

되었다. 개인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자신을 가

치 있는 개인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고(Markowitz, 2001), 이에 자아존중감은 개인

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내

적 요인으로(최미례, 이인혜, 2003) 여성결혼이

민자의 삶의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

다(배경희, 2013).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

감이 높은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

양한 문제를 보다 적응적으로 극복하며 심리

적 적응을 할 수 있다(박지연, 2017; 이용교,

2006; Bandura, 1986).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

의 질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Srivastava & Beer,

2005), 대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그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박지연, 2017). 이처럼 개인이 지각하

는 자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자아존중감

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g.,

고은주, 2011; 문무현, 한진환, 2018; 문형란,

2016; 웅우옌 프엉 마이, 2017; 유은광, 김혜진,

김명희,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아존중감은 이러

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

다(유은광 등, 2012).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와 신념인 자기효능

감(Bandura, 1997)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

다.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임

을 알 수 있는데(장우귀, 박영신, 김의철,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

은 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g., 박현옥, 박경숙, 권오윤,

2018; 유은광 등, 2012; 전미영 등, 2019). 이를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하고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개인의 내적 자원임을 알 수

있다(오옥선, 2014).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의한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의 문화적응도 지표인 한국사회에서의 거주

기간과 언어능력이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민자가 주류문화에 거주하는 기간은

그들의 삶의 질 및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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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냈다(Statistics Norway, 2018). 주류문화

에 거주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문화적응의 대

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언어능력(Fuertes,

Alfonso, & Schultz, 2005) 역시 그들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ueck & Wilson, 2010).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

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에 비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삶의 질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석 등, 2004; Oguzturk, 2008). 이렇듯 이

민자의 삶의 질은 주류문화에 거주한 기간,

거주 지역, 언어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관한 변인 연

구에서도 그들의 국내 거주 기간, 거주 지역,

언어능력에 관심을 보였지만(김명준, 2012; 김

정식, 2015; 문형란, 2016; 이홍자 등, 2015),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국내 거

주 기간, 거주 지역, 언어능력이 효과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내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함에 따

라 그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질의 중요성이 시사

되면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결혼

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개별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은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이

해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개별 연구들의

상이한 결과들에 대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인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상이한 결과들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 개발 및 다

문화상담의 실제에 활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어떠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한 연구 안에서 비

교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이들을 위한 다문화상담의 연구 방향과 상담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인구 중 다

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의 종합적 분석을 통

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개입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

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 요인들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요인

들의 효과크기가 연구 대상자의 특성 간 (거

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선정 및 수집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

해, 국내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관

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된 2000년대 중반인

200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도서

관, 한국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여성

결혼이민자’,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이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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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삶의 질’을 주제어로 검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논문들 137편중, 다

음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

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을 종합하는 것이 연구

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양적 연구들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이

에 상담이나 프로그램 효과를 보기 위한 사

전·사후 결과를 비교한 연구 또는 질적 연구,

문헌 고찰, 사례 연구는 대상 논문에서 제외

하였다. 셋째, 메타분석에 필요한 상관계수 값

또는 상관계수로 변환이 가능한 평균, 표준편

차, 사례수가 제시된 연구만을 선정하였다. 넷

째,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어 자료가 중

복된 경우,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원문을 구할 수 없는 논문은 대

상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

과의 일반화를 위해 해당 변인에 대한 연구가

2편 이하인 것은 대상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Valentine, Pigott, & Rothstein, 2010).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27편(학위 논문 11편, 학술지

논문 16편)을 최종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 논문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코딩 및 자료 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된 논문들의 기본정보

(연구자명, 연구제목, 출판유형, 출판연도)와

연구 설계에 대한 정보(독립변인, 종속변인 측

정도구, 사례 수), 해당 변인의 효과(상관계수

또는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및 연구 대상

자의 특징(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을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입력하였다. 자료수

집 선정과정과 자료코딩은 2명의 연구자가 독

립적으로 검토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의 코

딩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Cohen’s Kappa 계수는 .78로 평가자간의 상당

그림 1. 분석대상 논문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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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출판년도 연구자 출판형태 논문제목 연구변인

1 2008 정주연 학술지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족관계와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2 2011 고은주 학위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3 2011
이경혜,

김경원
학술지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 문화적 적응과 정서 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사회문화적 적응

우울

4 2012 유은광 등 학술지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만족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5 2012 이숙경 학위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외로움

우울

자아존중감

6 2012 장윤경 학위
Andersen의 취약계층 행동모형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부부의

건강 삶의 질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부적응

사회적 지지

7 2013 안일홍 학위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

종교성

8 2013
오금숙,

김윤정
학술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부부친밀감, 생활만족도가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부친밀감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9 2013 김순옥 등 학술지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

결혼적응

배우자지지

사회적지지

10 2014 김희옥 학위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해시를 중

심으로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 유형

11 2014 최경희 학위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

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12 2015 김정식 학위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결정요인: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

적 지지, 부부적응 중심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부적응

사회적 지지

13 2015 이홍자 등 학술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배우자지지

사회적 지지

14 2016 강나리 등 학술지 제주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과 삶의 질

사회적 기능

우울

정신건강

표 1. 메타분석에 포함된 논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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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출판년도 연구자 출판형태 논문제목 연구변인

15 2016 문형란 학술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배우자 관계

부모형제 관계

사회적 지지

일반신뢰

자아존중감

16 2016 서재복 등 학술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대한 문화적응 매개 효과

연구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17 2017
김민수,

이현지
학술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

먼트의 매개효과

사회자본

임파워먼트

18 2017 임명희 학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및 삶

의 질의 인식차이와 구조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임파워먼트

19 2018
문무현,

한진환
학술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

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20 2018 박현옥 등 학술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건강증진행위

문화적응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유익성

21 2018a
서재복,

임명희
학술지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22 2018b
서재복,

임명희
학술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및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임파워먼트

23 2018
아사미

게이꼬
학위 중년기 결혼이주 일본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갱년기 증상

문화적응도

사회적 지지

우울

24 2019 손보라 학위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사회적응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25 2019
임명희,

서재복
학술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및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연구

문화적응(전체)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26 2019 전미영 등 학술지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건강문해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여성건강지식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건강문해력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여성건강지식

자기효능감

지각된 건강상태

27 2019 천영희 학위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노후준비도

자아존중감

주. 학위논문 중에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학술지로 구분함.

표 1. 메타분석에 포함된 논문목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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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치도(substantial agreement)를 확인하였다

(Landis & Koch, 1977).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위하여 CMA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을 이용하여 효

과크기 산출, 동질성 검증, 하위집단 분석, 출

판편향을 분석하였다. 효과크기 산출을 위해

상관계수(r)를 Fisher의 z값으로 변환하여 분석

에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관계수보다

Fisher의 z값이 더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이다

(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이후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Fisher의 z값을 다

시 상관계수로 변환하여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산출된 효과크기를 Cohen(1988)의 효과

크기 해석 기준에 따라 r≤.10은 작은 효과크

기, r=.30은 중간 효과크기, r≥.50은 큰 효과

크기로 해석하였다.

메타분석의 연구모형으로 고정효과 모형과

무선효과 모형이 있는데, 고정효과 모형은 분

석에 포함되는 개별 연구들의 효과크기가 동

일하다고 가정하는 모형으로, 메타분석을 통

해 산출된 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

렵다. 반면, 무선효과 모형은 분석에 포함되는

개별 연구들의 효과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가

정하는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Hedges & Vevea, 1998). 본

연구에 포함된 개별 연구들의 특징이 이질적

이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이 질과 관련된 변

인에 대한 일반화가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무선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이질성은 연구대상자의 연령, 성별, 연

구에서 사용된 중재법과 척도 차이와 같은 연

구의 다양성에 의해 발생한다(강현, 2015). 이

에 본 연구는 효과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

유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조절

변인을 설정하여 메타 회귀분석을 통해 효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서울/수도

권’, 서울 및 수도권이 아닌 경우 ‘지방’으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이 섞여있어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 ‘혼합’으로 구분하여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국내 평균 거

주 기간(개월 수)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거

주 기간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마지

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언어능력을 조절변인으

로 설정하여 언어능력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

교하였다. 언어능력의 경우, 연구대상자가 지

각한 언어능력에 따라 ‘상’과 ‘하’로 구분하였

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언어능

력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 경우, 연구대

상자가 지각한 평균 언어능력이 2.5점보다 높

으면 ‘상’, 2.5점보다 낮으면 ‘하’로 구분하였

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출판편향을 분석하기

위해 Funnel Plot과 Egger의 절편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효과크기가 작거나

연구의 사례수가 작은 연구들은 그렇지 않은

연구들에 비해 출판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메타분석의 타당성이 위협을 받는데, 이를 출

판편향이라고 한다(Begg, 1994). 출판된 연구만

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면 개별 연구

들의 대표성이 의심되고 편파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되는 연구들에 출판편

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Funnel Plot을 통해 출판편향을 검

증하였다. 출판편향이 확인된 경우, Duval과

Tweedie(2000)가 제시한 Trim-and-Fill 방법을 사

용하여 가상의 연구들을 포함시켜 효과크기를

교정하였다. 또한 Egger의 절편검증 방법으로

절편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출판편향을 검증하

였다. Egger의 절편검증 방법은 정확성을 독립

변인으로, 표준화된 효과크기를 종속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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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절편이 유의하면

출판편향을 의심할 수 있다(Rothstein,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변인 추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한 27편의 연구(N=6,604)를 대

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

울로 총 7개의 독립변인을 추출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변인으로 추출된

독립변인으로 삶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을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삶의 질

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문화적응 스트레

스와 우울을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하

락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추출된 7개의 변인과 그 효

과크기 수를 제시하였다. 추출된 7개 삶의 질

관련 보호요인의 효과크기 개수는 총 39개이

고 위험요인의 효과크기 개수는 총 8개였다.

결 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보호요인의

효과크기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보호요인의 전

체 효과크기와 요인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

변인 N k

보호요인

사회적 지지 21 21

사회적 참여 5 5

임파워먼트 3 3

자기효능감 3 3

자아존중감 7 7

위험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4 4

우울 4 4

조절변인

보호요인

거주 지역 39 39

거주 기간 39 39

언어능력 39 39

위험요인

거주 지역 8 8

거주 기간 8 8

언어능력 8 8

주. N: 논문의 수, k: 효과크기의 수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연구의 주요변인 및 조절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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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다. 여성결혼이민

자의 삶의 질 관련 보호요인의 전체 평균 효

과크기는 .45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 중간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모두 정적으

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의 평균 효과크기는

.445(p<.001), 사회적 참여의 평균 효과크기는

.355(p<.01), 자아존중감의 평균 효과크기는

.545(p<.05), 자기효능감의 평균 효과크기는

.388(p<.001), 임파워먼트의 평균 효과크기는

.48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Cohen(1988)이 제시한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큰 효과크기, 사회적 지

지, 사회적 참여,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는

중간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삶의 질과 보호요인 연구들 간의 이질성을

검증하는 Q값은 1235.303(p<.001)으로 통계적

변인 ESr b SD
95% CI

Zr p
LL UL

보호요인

거주 지역(지방) .1593 .1362 -.1077 .4263 1.17 .2422

거주 지역(혼합) .0746 .1545 -.2283 .3775 .48 .6293

거주 기간 -.000 .0016 -.0031 .0030 -.03 .9785

언어능력(상) -.2612 .1481 -.5515 .0292 -1.76 .0779

주. ESr: 평균효과크기, b: 기울기, SD: 표준편차, 95% CI: 95% 신뢰구간(LL 하한값, UL 상한값), Zr: Fisher’s

z 값,

기준집단(0으로 코딩): 거주 지역(서울/수도권), 언어능력(하)

표 4. 삶의 질과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특성 변인들의 효과크기

변인 k ESr
95% CI

Zr p Q
LL UL

사회적 지지 21 .445 .357 .526 8.869 .000 285.561***

사회적 참여 5 .355 .117 .555 2.871 .004 92.731**

자아존중감 7 .545 .118 .802 2.429 .015 779.460*

자기효능감 3 .388 .193 .553 3.753 .000 16.252***

임파워먼트 3 .484 .291 .639 4.529 .000 21.642***

전체 39 .451 .358 .535 8.573 .000 1235.303***

주. k: 사례 수, ESr: 평균효과크기, 95% CI: 95% 신뢰구간(LL 하한값, UL 상한값), Zr: Fisher’s z 값, Q: 동질

성 계수
*p<.05, **p<.01, ***p<.001

표 3.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보호요인의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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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질성의 원인

분석을 위해 거주 지역(서울/수도권, 지방, 혼

합), 거주 기간(개월 수), 언어능력(상, 하)을 조

절변인으로 설정하여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메타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삶의 질과 보호요인 간의 관계는

연구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판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각

적으로 표현한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좌

우 비대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그림 2

와 같이 Trim-and-Fill 방법으로 총 14편의 연구

를 추가하여 효과크기를 교정하였는데, 교정

전 .451에서 교정 후 .572로 차이가 있었다.

Egger의 절편검증 결과에 의하면, 표 5에 나타

난 것과 같이 절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기 때문에(p=.194) 출판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위험요인의

효과크기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위험요인의 전

체 효과크기와 요인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

변인 Intercept SE 95% LL 95% UL t df p

보호요인 -5.8949 4.4531 -14.9177 3.1280 1.3238 37 .1937

주. Intercept: 절편, SE: 표준오차, 95% LL: 95% 신뢰구간 하한값, 95% UL: 95% 신뢰구간 상한 값, t: t 검

정 통계량, df: 자유도

표 5. Egger의 절편검증 결과

그림 2. 삶의 질 관련 보호요인 연구들의 Trim-and-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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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다. 여성결혼이민

자의 삶의 질 관련 위험요인의 전체 평균 효

과크기는 -.494(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 중간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여

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위

험요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모두 부적으로

나타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효과크

기는 -.266(p<.05), 우울의 평균 효과크기는

-.68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Cohen(1988)이 제시한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의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작은 효과크기,

우울은 큰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삶의 질과 위험요인 연구들 간의 이질성을

검증하는 Q값은 329.588(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질성의 원인 분석

을 위해 거주 지역(서울/수도권, 지방, 혼합),

거주 기간(개월 수), 언어능력(상, 하)을 조절변

인으로 설정하여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

이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는 거주 지

역과 언어능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이 ‘혼합’인 경우(서

울/수도권과 지방이 혼합된 연구) 부적으로,

언어능력이 ‘상’인 경우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

변인 k ESr
95% CI

Zr p Q
LL UL

문화적응스트레스 4 -.266 -.461 -.046 -2.360 .018 28.753*

우울 4 -.681 -.902 -.177 -2.497 .013 215.767*

전체 8 -.494 -.716 -.181 -2.963 .003 329.588**

주. k: 사례 수, ESr: 평균효과크기, 95% CI: 95% 신뢰구간(LL 하한값, UL 상한값), Zr: Fisher’s z 값, Q: 동질

성 계수
*p<.05, **p<.01

표 6.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위험요인의 효과크기

변인 ESr b SD
95% CI

Zr p
LL UL

위험요인

거주 지역(지방) -.2175 .2629 -.7327 .2977 -.83 .4080

거주 지역(혼합) -1.2856 .3865 -2.0431 -.5282 -3.33*** .0009

거주 기간 -.0001 .0004 -.0008 .0007 -.24 .8097

언어능력(상) .5046 .2340 -.0460 -.9632 2.16* .0310

주. ESr: 평균효과크기, b: 기울기, SD: 표준편차, 95% CI: 95% 신뢰구간(LL 하한값, UL 상한값), Zr: Fisher’s

z 값,

기준집단(0으로 코딩): 거주 지역(서울/수도권), 언어능력(하)
*p<.05, ***p<.001

표 7. 삶의 질과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특성 변인들의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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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다시 말하면, 거주 지역이 서울과 수

도권인 경우, 거주 지역이 ‘혼합’인 경우에 비

해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효과크기가 음수이

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련성은 더 작게 나타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거주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인 경우, 거주 지역이 ‘혼합’인 경우에

비해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 관련성이 더 작

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능력이 ‘상’인 경우 언

어능력이 ‘하’에 비해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이 역시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

의 효과크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

련성은 더 작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언어능력이 ‘상’인 경우, 언어능력이 ‘하’

인 경우에 비해 삶의 질과 위험요인 관련성이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판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각

적으로 표현한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좌

우 비대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그림 3

과 같이 Trim-and-Fill 방법으로 총 1편의 연구

를 추가하여 효과크기를 교정하였는데, 교정

전 -.494에서 교정 후 -.549로 차이가 있었다.

변인 Intercept SE 95% 하한값 95% 상한값 t df p

위험요인 -4.2908 13.3607 -36.9833 28.4017 .3212 6 .7590

주. Intercept: 절편, SE: 표준오차, 95% LL: 95% 신뢰구간 하한값, 95% UL: 95% 신뢰구간 상한 값, t: t 검

정 통계량, df: 자유도

표 8. Egger의 절편검증 결과

그림 3. 삶의 질 관련 위험요인 연구들의 Trim-and-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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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gger의 절편검증 결과에 의하면, 표 8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절편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기 때문에(p=.759) 출판편향이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세계에서도 가장 동질한 문화를 가지고 있

었던 한국(Watson, 2010)이 최근 급속도로 다

문화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국내의 다양한 다

문화인구의 국내 적응과 삶의 만족에 관한 관

심은 증가하였다. 특히 대다수가 국내에 정착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중

요한 심리적 변인인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

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개별

연구들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종합적

인 이해가 어려워, 그들을 위한 다문화상담

연구 방향과 상담 개입에 대한 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

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

해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7편(학위논

문 11편, 학술지 논문 16편)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으로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

지, 사회적 참여,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임

파워먼트로 5개, 위험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

레스, 우울로 2개, 총 7개의 변인을 추출하였

다. 개별연구들의 체계적 이질성의 원인을 알

아보기 위해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

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출판편향을 확

인하기 위해 Funnel Plot과 Egger의 절편검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함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

된 보호요인 중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크

기를 가진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Diener(1984)는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 있는 요인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

은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고, 이에 높은 자아

존중감을 지닌 개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할 것

이라고 제언하였다. Campbell(1981) 역시 자아

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개

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보호요

인이라는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신미,

2012; Kermode & MacLean, 2001; Scott &

Stumpf, 1984; Srivastava & Beer, 2005).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전반적인 발달단계

에서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김미진, 2016;

김연희, 김기순, 2002;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신희건, 2007; 윤성이, 이민규, 2016). 본

연구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여성결혼이민자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호요인

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보효요

인 중 두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가진 요인은

임파워먼트로 나타났다. Abbey와 Andrews(1985)

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제언하였고, 박영신과 김의철(2006) 역

시 자기조절 및 통제감은 한국사회에서의 삶

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개인적 역량인 임파워먼트를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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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문화에서 자아존중감

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여 그들의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은선 등, 2012). 이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

및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임파워먼트

는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고, 본 연구에서도 임파워

먼트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보호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보효요

인 중 세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가진 요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우울

과 불안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

으로(Abbey, Abramis, & Caplan, 1981), 선행연구

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과 같은 개

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송현심, 성승연, 2015;

Abbey & Andrews, 1985).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감이 높은 고등학생의 삶의 질은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신승배, 2018). 서경현(2006)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언급하였다.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높은 수준

의 사회적 지지를 보고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은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보

고하였다(오금숙, 김윤정, 2013). 단일 연구가

아닌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본 연구

에서도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원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보효요

인 중 네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가진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와 마찬

가지로 자기조절 및 통제감과 관련 있는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 심리사회

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박영신, 김의철, 2006; Suldo & Huebner, 2006),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은 그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

철, 2009; 신승배, 2018).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자기효능감이 중

요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는데(김의철, 박영

신, 2006), 나이가 들수록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2006). 이처럼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자기효

능감과 같은 심리적 통제감은 개인의 삶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Ng,

Woo, Kwan, & Chong, 2006), 여성결혼이민자들

의 삶의 질에도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보효요인은 사회적 참여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반면

(Eurofound, 2014),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개인

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김나영, 2007). 사회적 참여의 긍정적인 효

과는 모든 발달단계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녕

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하였다(주경희, 2011; Ryff &

Keyes, 1995). 사회적 참여는 새로운 문화권에

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속감을 가지며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

을 주므로(배경희, 2013), 활발히 지역사회활동

을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

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

도를 보였다(이형하, 2010). 따라서 여성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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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격

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보호요인 간의

관계에서 연구 대상자의 특성(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메

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

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여성결

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이

그들의 삶의 질과 보호요인 간의 관계를 조절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

우(윤황, 이영호, 2010; Eurofound, 2014), 국내

거주 기간이 길수록(고은주, 2011), 한국어 구

사능력이 뛰어날수록(김민경, 2011, 서혜연,

2016) 그들의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삶의 질과 보

호요인 간의 관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은 유의한 조절효과

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삶

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국내 거주 지역, 거주 기

간 및 언어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한국사

회에서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그들의 삶의 질

은 향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위험요인인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상

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진 변인은 우

울로 나타났다.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최연희, 2004; Abbey & Andrews, 1985),

국내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우

울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실, 정영미, 2011;

박은희, 조인주, 2012).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

타내기는 했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인 역

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중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데(송미

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Gomez,

Miranda, & Polanco, 2011; Williams & Berry,

1991),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개인의 정신건

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Miller,

Yang, Farrell, & Lin, 2011). 우울과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위협하

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가 개인의 주관적인 안녕감과 행

복감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박지연, 2017)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에서 연구대상자의 특성(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메

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거주 지역

과 언어능력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거주 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인 경우, 거주 지

역이 혼합지역(서울/수도권과 지방)인 경우에

비해 삶의 질과 위험요인의 관련성이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

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혼합지역과

비교해서 위험요인, 즉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농

촌에 거주하는 개인은 도시에 거주하는 개인

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상석

등, 2004; 윤황, 이영호, 2010; Eurofound, 2014;

Oguzturk, 2008).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도시지

역에 거주하는 개인은 도시지역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보건·복지 서비스, 교육서비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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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활발한 문화․여가 생활을 이유로

도시에서의 삶을 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도

시에서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

도채, 심재헌, 유은영, 2016). 하지만 거주 지

역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이 거주 지역을 명확히 분류하여

제시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서울 및 수도권

과 지방이 섞여 있는 혼합지역으로 입력됨으

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거주 지역에 따른 조절

효과를 명료하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

민자의 거주 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함

으로써 거주 지역이 삶의 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거주 지역의 조절효과와 더불어, 언어능력

역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언어능력이 ‘상’인 경우 언어능력이 ‘하’인 경

우에 비해 삶의 질과 위험요인의 관련성이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능력이 ‘상’

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와 비교해서 위험요인, 즉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

적인 영향이 덜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없

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있

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

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홍자 등(2015)의 연구에서도

언어능력이 좋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뤄진 미국사

회에서도 이민자의 언어능력이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

아계 미국인 이민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언

어능력은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높은 삶

의 질을 예측하였다(Lueck & Wilson, 2010; Mui,

Kang, Kang, & Domanski, 2007). 이렇듯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은 주류사회에 보다 잘 적

응하도록 돕고(Poyrazli, Arbona, Bullington, &

Pisecco, 2001),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을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Duru & Poyrazli, 2007; Nicassio, Solomon,

Guest, & McCullough, 1986). 따라서 새로운 문

화권에 적응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

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기간은

그들의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조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새로운 문화권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개인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Norway, 2018). 하지

만 국내 거주 이주민의 경우, 한국 거주 기

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삶의 질은 낮아진다

는 연구결과가 있다(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특히 김정혜(2009)의 연구에 의하면 여

성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긴 경우와 비교해서

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 기간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

절변인 역할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주 기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주민의 거주 기간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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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3; Kuo &

Roysircar, 2004).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결혼이

민자의 위험요인, 즉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와 우울의 수준이 높을 때 그들의 국내 거

주 기간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질은 하락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이 국내에 오랜

기간 거주하더라도 그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와 우울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그들의 삶의

질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여성결혼이민자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효과크기순

으로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사회적 참여이었으며,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효과크기 순으로 우울, 문

화적응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결혼

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강화

하고, 하락시키는 요인은 제거함으로써 그들

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한국사회에 적응하

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

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과 같은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통제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원에 대

처하는 대처 전략과도 같다(Ng et al., 2006).

심리적 통제감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능

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개인의 임파워먼트, 자

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Huebner &

Gilman, 2006).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가

장 큰 효과를 지닌 변인으로 보고되었으나,

자아존중감이 가장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쳤

다는 본 메타분석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상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

성원이며 한국의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한 존

재라기보다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 혹은 개인적 개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수집단으로서 주류사회인 한국사회

에서 살아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

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개입과정에

서 임파워먼트는 매우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

다(최가희, 2018). 임파워먼트를 기반으로 한

상담적 개입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체

성을 가진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

하도록 도와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회복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그들의 심리적 능력을 강

화시켜야 한다(주은선 등, 2012). 임파워먼트

접근은 여성, 특히 재취업여성, 차별이나 학대

받는 여성, 이혼여성 등의 집단에 매우 유용

한 접근이다(Browne, 1995). 임파워먼트는 문제

해결능력 및 자원활용능력 또한 포함하는 것

으로서(Gibson, 1991), 소외감을 줄이고 대인관

계를 확장시키는데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여

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들(e.g., 강만철, 이숙

자, 2017; 최정숙, 오지영, 2011; 함정현, 정혜

경, 권명희, 2009)에서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

트가 향상이 되면 사회적 지지가 향상되는 것

으로 보아, 사회적 지지라는 환경적인 개입에

앞서 이들 자신이 스스로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수적

일 것이다.

이러한 개인 내적인 변인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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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내적 통제감을 느

끼고 높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개인은 그

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은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 낮은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

고하였다(김현실, 2011; Abbey & Andrews, 1985;

Schaefer, Coyne, & Lazarus, 1981; Thomas &

Sumathi, 2016). 국내 거주 중인 여성결혼이민

자의 사회적 참여는 낮은 수준으로(최윤정 등,

2019) 한국사회에서의 소속감 결여로 인한 어

려움을 호소한다(김영란, 2006). 또한 여성결혼

이민자의 세 명 중 한명은 가족 이외에 도움

을 요청할 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최윤정 등,

2019). 특히 노년기 남편을 둔 여성결혼이민자

에 관한 연구(이명화, 이윤정, 2014)에서 보고

한 대로 어려울 때 의논상대가 한국인일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문화상담자가 보다 확대된 역할 수행

을 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즉, 다문

화상담자가 상담, 치료, 교육, 정보 등을 제공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 내담

자가 다른 한국인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

성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계발 및 지역사회

내 옹호 활동과 같은 다양한 역할 수행을 적

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강영신,

2016). 더불어, 지역사회의 각 기관들과의 협

력과 자문활동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저항(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의 삶의 질을 이해

할 때 미시적 수준(예: 자아존중감, 임파워먼

트, 자아효능감 등) 뿐 아니라, 거시적 수준

(예: 사회적 참여)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다문화상담의 사례개념화에 시사점을 제

공한다. 예를 들어, 이들을 위한 개입 전략의

순서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우선으로 하여,

임파워먼트의 향상, 사회적 지지의 증대의 순

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지

지는 이들의 자아효능감 향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참여가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하락시

키는 요인을 제거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다문화상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상생활

에서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개인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bbey & Andrews,

1985). 본 연구결과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은 그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중 사회적 고립과 사회 부적응과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우울 및 자살사고를 악화시키거나 자살로 이

어질 수 있다(조현정, 연병길, 한창환, 류성곤,

이상신, 2012; Hoschl et al., 2008; Martin &

McIntosh, 1997). 이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스

트레스와 우울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

구들에 의하면 이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지 체계는 우울을 예방하고 자살발생률을

감소할 수 있다(권규일, 강덕지, 함근수, 표주

연, 1997; 김현실, 2011; Fenta, Hyman, & Noh,

2004).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

려하면,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성공적인 경험을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우울

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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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 상실과 관련된 정서임을 고려할 때(강영

신, 이동훈, 2019),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습득

하는 성취 경험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감

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

민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

되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연구가 진행되었

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삶의 질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

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개별연구들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의 문화적 배경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을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간주하여 연구가 실

행되어졌다. 또한 그들의 긍정적인 심리적 자

원에 초점을 둔 연구보다는 그들의 외적 자원

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심

리사회적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

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결

혼이민자의 국가 별로 그들의 심리적 자원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개

별연구 중 거주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이 혼합된 개별연구들

로 인해 거주 지역에 대한 조절효과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불어, 이민자라는

특성상 거주 지역뿐 아니라 언어능력 등과 같

은 변인이 중요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지 못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언어능력을 ‘상’과

‘하’로만 분류하여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추

후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 변인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문화사회로 급변하는 현재 시점에서 여성결혼

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개인내․외적인 변인들의 효과크

기를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결

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

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자아효능감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자원을 증진시키고, 개인 외적 변

인인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지를 증대시키

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

시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상

담 관련 프로그램 개발, 사례개념화 및 심리

적 개입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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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comprehensive conclu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life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related variables. For this purpose, five protective factors

(empowerment, self-efficacy, self-esteem,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and two risk factors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were chosen from 27 masters ’ theses, doctoral dissertations and journal

articles. The results of the meta-analysis indicated that the effect sizes of the protective factors were in the

medium range, with self-esteem being the largest, followed by empowerment,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Similarly, the effect sizes of the risk factors were medium, with the effect sizes of

depression and acculturative stress being large and small, respectively. Residential area and language

proficiency had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risk factors.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in light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re discussed.

Key words : meta-analysis, quality of life, married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counseling


